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새벽말씀> (R 생방송)

주가 답이다. 모두가 주를 보고 한 말이다.
사도행전 8장(핵심 성경 구절 :  사도행전 8장 27절~35절)

금주의 주일말씀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있었던 전도하며 말씀한 내용이 들어있다. 구시대의 사람들
은 신시대에 일어난 일을 알 수가 없다. 신시대의 사람만 알지 구시대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 내시가 
빌립을 보니 빌립은 신약역사를 따랐으나 제자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고 사도 제자가 아니고 복음을 전
하는 제자다. 요한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는 빌립은 내가 주를 봐야 기쁘다는 빌립은 예수님을 직접 본 자
로 사도 중 하나다. 지금 말씀에 나오는 빌립은 그 후에 전도되어 사도시대에 활발히 복음을 전하며 활동
했던 자다. 사도시대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제자들이 죽고 혹은 살아 있는 제자들과 같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던 때다. 새 시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구시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 수가 없다. 성서에 
예언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시대는 문제만 있기에 알 수가 없고 풀 수가 없다. 새로운 시대
를 따라가라. 그러므로 새로운 인물도 앞에 있고 답도 앞에 있고 그러므로 구시대 사람들이 새 시대 사람
들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리의 역사다. 세상의 모든 역사도 발전의 역
사는 항상 앞에 있지 뒤에 있지 않다. 연구하고 찾고 원하고 이러한 시대는 이미 과거에 있었고 찾은 시대
는 앞에 있다. 희망도 앞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성서의 역사도 같은 입장이다.

내시가 왜 복음에 이렇게 전도되었는가 하니 성령께서 보실 때 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궁금해하
니 빌립을 만나게 해 주신 것이다. 궁금하게 여겼던 것의 답을 주니 믿고 따른 것이다. 또 하나는 이에게 
복음을 전해 주므로 그 주관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내시가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관리하는 관직이니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그에 관련된 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
상 예수님에 대해 풀어줬으니 말씀 통과한 것과 같다.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빼고는 구약의 말씀도 구약에서 다 풀렸다. 미래에 해당되는 것은 새 시대에 풀릴 수
밖에 없다. 성령이 특별히 역사해서 가서 저분에게 가까이 가라. 가보라. 감동시켜서 가보니깐 성경 읽고 
있어서 자동적으로 하는 말과 같이 성경 잘 이해하냐고 하니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근본을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성령이 보냈다고 말해주니 서로 통할 수밖에 없다. 다 알았으니 세례를 주지 다 알지 못하면 세
례를 받지 못한다.

겪은 자 아니면 알 수가 없다. 겪은 자만 아는 것이다. 거기서 딱 만나게 하고 이것도 다 시간을 조정해서 
만나게 한 것이다. 성령이 아니었으면 빌립이 내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수레
를 타고 다닐 정도면 뛰어들기 어렵다. 빌립은 수레가 없었다. 성령이 감동주니 바짝 붙어 뛰어 들어 수레
에 올라 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궁금해서 있던 차에 애기하니 싹 받아드렸다. 내시가 그 
말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왔구나. 구약시대에 말한 메시아가 왔구나. 내시도 메시아에 대해 궁금해 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 말씀 딱 읽고 있는데 성령께서 풀어 주신 것이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깨달으면 성령 가까이 부르고 늘 찾고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눈치를 봐야 한다. 어
디가도 내가 하는 것을 보려면 내 눈치를 봐야 알지 눈치를 안보면 모른다. 성령을 생각하라 함은 성령을 
쳐다보라 함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성령의 행하심을 안다. 멍청하게 있으면 성령이 명령하시고 감동 주
셔도 모르고 성령으로 만물 계시 주셔도 모른다. 성령을 생각하면서 있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감동
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쳐다보라. 이 시대 주와 주의 감동을 받으라는 것은 주를 쳐다보며 주의 눈치를 
보며 집중하라는 것이다. 집중해야 계시받기 쉽고 감동 받기가 쉽다. 시대의 모든 섭리의 사람들이 주가 
말하면 늘 세밀히 봐야 한다. 말씀을 늘 써주지만 휘날리는 내용을 알지를 못한다. 설교를 할 때는 늘 이
러한 사건이 있다. 정확히 가르쳐주고 하는 내용이 있다. 잘 맞춰서 설교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받기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 제자들이 기독교 목사를 데려와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명 
뽑아서 메시아를 찾으러 다녀야 된다고 찾아야 된다고 찾고 다니는 자를 데려왔다. 자기는 임무 받고 찾아
야 하기에 길에서 우연히 제자들 만나서 훌륭한 분 있다고 종교적으로 휘날리는 분이 있다고 해서 만나러 
왔다. 메시아가 오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 못 찾았기에 찾으러 다니는 것이다. 메시아가 안 올 리가 
만무하다 했대요. 그는 메시아를 찾아 또 미국으로 곧 가야 된다고 했다.

때가 되면 나온다. 천륜의 법칙과 이치로 볼 때 공통된 흐름을 볼 때 알 수 있다. 임신한지 10개월이 지났
는데 애가 나오지 않고 여름 지났는데 여름비가 안 왔겠어? 당연히 메시아가 왔지. 그 사람이 선생에게 
메시아인지 아닌지 물어보더라. 태어난 지는 75년 됐고 주로 온지는 41년 됐다고 말해줬다. 지금은 따르
는 자가 수만 명이라 했다. 그 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빌립이 얘기해주듯 내가 초곤초곤 
어느 족속에서 왔는지 아니깐 얘기해 줬다. 말라기 400년 이후 예수님 오시듯이 신약의 마지막 역사의 선
지자 루터 이후 400년 이후에 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 때 바로 계산해 보라고 했다. 1945년이 답이지 않
냐. 내가 1945년 3월 16일에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서 키우셔서 나도 메시아가 됐다. 1999년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역사를 하시는 현장에 1200군데를 다니며 이미 책 쓴지가 20년이다 했다. 성령께서 그
렇게 트셨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지가지 많은 것을 알려줬다. 특히 통일교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줬다. 
거기 메시아가 있다고 하는데 때가 맞지도 않고 거기는 메시아 없다고 얘기 해줬다. 남자의 완전한 형체를 
갖춰야 남자지 남자가 여자의 지체를 갖고 있으면 그건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고 얘기해 줬다. 하나님께서 
역사해오시면서 한 번도 시간을 어기신 적이 없는데 메시아 보내시는 걸 시간 어기시겠느냐. 오늘 여기 보
냈으니 말씀 듣고 배우라 해줬다. 주일에 메시아는 어떻게 설교하는지 보러 오라고 했다. 통일교 궁전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거부감이 들었는데 여기는 거부감이 들지 않더라고 얘기했다. 너무 좋았고 너무 엄청
난 곳을 왔다고 신앙적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주일에 설교 듣고 차 마시면서 외부에서 온 엘리트들과 얘
기 하는데 성경의 많은 의문을 찾고 다녔는데 여기 와서 길을 찾았고 답을 찾았다고 오늘 말씀 듣고 벼락 
맞은 것 같다면서 말했다. 어제 그에게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 이가 4개 부러지는 큰 사고가 나서 
미국에 못 가게 됐다고 하더라. 그 얘기 듣고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뜻이야. 성령께서 다
른 길로 가지 말라고 알려준 것이다. 이 분도 마치 에디오피아의 내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다. 이 분이 
통일교 중직자를 맡고 있는데 얼마 전 통일교 중직자 모임에서 우리 선생(문선명)은 이론적인 메시아니 실
체적인 메시아를 찾아보자는 말이 나왔다고 하더라. 내용을 들어봐야 안다. 그래야 확실하게 알지. 그래서 
가는 길을 막고 여기가 맞다고. 성령께서 혼내신 거라고. 계속 그 길로 하면 다친다고 얘기해줬다. 벼락만 
맞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따라가야지. 이 말씀을 그들에게도 전해줘라 얘기해줬다. 이들도 구
시대 신앙생활하면서 메시아를 찾는 것이다. 선생이 처음 말씀 전할 때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니 그들
이 소문내고 그러니 대학생들이 계속 몰려 왔다. 그러니 나이든 자들은 이 역사에 일찍 올 수가 없었다. 
한 명이 있으면 한 명이 가르쳐야 하고 두 명이 있으면 두 명이 가르쳐야 한다.

금주 말씀 모든 것에 주가 답이다. 주가 오죽이나 잘 알겠어. 이 때 까지 얼마나 많은 것에 대해 대답해줬
어. 길을 잘 찾아야 한다. 바로 안 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 여기 빨리 쫓으라고 한 말이여. 또 여
기 안 오고 딴 길로 가면 그 땐 이가 부러지고 날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이 날라간다. 내가 해봐서 안다. 
자기 중심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심판받는다. 기성교회 은퇴한 목사들의 모임에서 요즘 계속 메시
아가 왜 안 오는지 얘기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 한차선교 오면 난절하게 내가 얘기해준다. 그런데 그들
은 인생에 서산마루 서성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해 그늘 서성대는 자들이 메시아가 맞나 오락가락 하
더라. 그래서 매일 젊은 자들이 밀려오는데 이렇게 나 만나기 쉽지 않다고 얘기하며 빨리 믿고 따르라고 
얘기해준다. 메시아가 얼마나 바쁜지 아냐. 짤막한 시간 가운데 25년 성전 짓고 10년 옥에 있고 얼마나 
바빴겠냐.

나는 아이큐가 5000, 8000, 10000이 넘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바로 전하는데 머리가 얼마나 
좋겠냐. 메시아는 성경의 인봉 풀고 온다고. 메시아는 메시아 일을 한다. 메시아라는 것은 한 가지만 봐도 



메시아인지 알 수 있다. 짧은 시간에 이 세계적인 역사 이루는 것 하나만 봐도 메시아고 말한 것 그대로 
되고 다 이뤄지는 것 하나만 봐도 말씀 푸는 것 하나만 봐도 메시아인지 알 수 있다. 내가 잘하는 것만 
해도 800가지다. 갖다 데려만 놓으면 내가 말씀 전해줘요. 많은 자들 여기 데려와요. 그러면 여기서 기도
하고 끝내겠어요.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도 나와 같이 말씀해 줘서 이들을 깨우
치고 우리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저 기성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그 내용도 얘기해 줬는데 이렇게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건너편 쳐다보지 말고 오직 주만 따라가라. 그들이 행위가 어떠하다고 다 깨우쳐 주셨습니
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일은 내가 말씀 잘 써줄테니깐 각 교회 교역자 통해 잘 말씀 듣기 바랍니다. 이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